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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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서울특별시 대변인 언론담당관 

언론담당관
이 준 형 2133-6205 신문팀장

김 경 진  2133-6207 담당자
김 가 영 2133-6252

오세훈 시장, 「서울야외도서관 시즌 2」 첫 주말, 

서울광장‧청계천‧광화문광장 방문해 독서하는 시민들과 만나
- 4월 21일(일), 서울야외도서관 시즌 2 개막 특별 프로그램 -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야외도서관 시즌 2」 개막 첫 주말인 21일

(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광장, 청계천, 광화문광장을 차례로 방

문해 개막 특별프로그램을 둘러보고 시민들과 만나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 ‘책읽는 야외도서관’은 ▴서울광장(책읽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광화문 책

마당) ▴청계천(책읽는 맑은냇가)에서 11월 10일(일)까지 운영된다. 올해는 

한여름에도 휴장없이 시간대를 야간(16시~21시)으로 조정, ‘밤의 야외도서관’

으로 운영해 더 많은 시민이 야외도서관을 즐길 수 있게 됐다. 

□ 먼저, 오 시장은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책읽는 서울광장’을 찾아 시

민 중심으로 재구성된 잔디 위 독서공간과 부대 시설을 살펴보고 

서울시정을 소개하는 ‘동행매력 서울’ 부스, 지역상생을 위한 ‘동행

마켓’, 창의놀이터 등을 돌아보며 시민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이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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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책읽는 서울광장’에는 가족이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2~3인용 빈

백을 비치해 화목한 독서 분위기를 제공하고 책 모양의 상설무대도 설치해 

연중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를 펼친다. 

□ 이어 펀(Fun)디자인을 적용한 벤치와 소반, 조명 등을 설치한 청계천 

‘책읽는 맑은냇가’와 물방울 모양 소울 드랍스 벤치가 놓인 ‘광화문 책

마당’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 이날 오 시장은 “서울 야외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과 인기가 너무 

높아 올해부터 운영 요일도 늘리고, 장소도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에 이

어 청계천까지 확대했다”며 “멋진 잔디 위에 여러분의 거실처럼 꾸며진 

멋진 도서관에서 독서는 물론 문화‧예술공연까지 함께 즐기며 문화도시 

서울의 일상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관련부서 :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장 김지혜 ☎2133-0220
관련 보도자료 : 서울도서관 4.19.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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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일) 오후 광화문광장에 조성된 '서울 야외도서관 시즌2 광화문책마당을 

찾아 시민들에게 야외도서관을 소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일)  오후 '서울 야외도서관 시즌 2' 책읽는 서울광장 중간에 조성된 

창의놀의터를 찾아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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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이 21일(일) 오후, 서울 야외도서관 시즌 2 책읽는서울 광장에서 독서중인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 야외도서관 시즌 2 '책읽는 서울광장'이 4월 18일 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목~일. 도시의 

거실을 콘셉트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올해는 한여름에도 휴장없이 야간에 도서관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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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이 4월 21일 오후, '서울 야외도서관 시즌2'에 올해 새롭게 추가된 청계천변 '책읽는 

맑은 냇가'를 찾아 독서하는 시민들을 만났다.

청계천변 '책읽는 맑은 냇가' 전경. 책읽는 맑은 냇가는 4~6월, 9~10월 금~토(주2회) 도심속 

힐링공간을 콘셉트로 도서관이 운영된다.


